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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19. 5. 1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관세 혜택 수출 19%에 불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머니투데이 5.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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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관세혜택 수출이 전체 수출의 19%라는 사실을 FTA수출

활용률과 연계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중국, 베트남, 아세안 등은 오히려 전략 수출국가로서의 역할(위탁

가공후 제3국 수출)로 인해 활용률이 부진함

◇ 정부는 FTA활용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활용 지원과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5월 10일 머니투데이 <‘52개국 FTA'맺고도···1분기 수출 관세혜택
19% 그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1. 보도 내용

□ 한국이 전세계 52개국과 FTA를 맺은 ‘FTA 모범국’이라 불리지만

FTA 관세혜택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 올해 1분기 전략적 수출시장의 FTA 수출활용률이 한-중국 57.3%,

한·아세안 50.8%, 한·베트남 45.5% 등으로 부진함을 지적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홍보가 부족하고 원산지증명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FTA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

하며 개선을 촉구함

- 2 -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1,327억불) 중 FTA특혜관세 대상 수출액은
334억불로 25.2% 수준이며, 이 중 실제 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은 248억불로 74.7%임

* FTA상대국에서 이미 자유화한 대부분의 무관세 품목과 일부 非양허 품목 등
특혜관세 非대상 수출(641억불, 66%)는 FTA활용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전체수출 1,327억불 (’19.3월)
<對 FTA체결국> : 975억불(73.5%) <對 미체결국>

특혜관세 非대상
641억불(65.7%)

특혜관세 대상 334억불(34.3%)
FTA활용 수출 미활용 수출

248억불(74.7%) 86억불(25.3%)

352억불(26.5%)

□ 중국, 베트남, 아세안 등 전략 수출시장에 대한 FTA수출활용률
부진은 ①FTA원산지규정상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 위탁가공
무역구조(관세유보·환급) 등 구조적 요인과 ②소액수출 등 비용편익에
따른 현실적 요인에 기인함

* 공인기관(세관, 대한상의)이 원산지 요건 확인후 원산지증명서(C/O)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FTA(베트남·아세안·중국·인도)는 기업 ‘자율발급’ 방식 대비 증빙서류 준비에 부담

* 우리기업의 위탁가공 무역지역인 중국, 베트남, 아세안의 경우 위탁가공후
제3국 수출로 인해 관세 유보·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FTA활용이 불필요

□ 정부는 CEO의 인식, 전담인력, 원부자재 관리 시스템 등 FTA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종합적 지원 방안(정보제공·상담, 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설명회, 원산지시스템 보급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ㅇ 아울러, 15개 FTA기준 FTA수출활용률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 FTA수출활용률(%) : (‘16) 63.8 → (’17) 70.0 → (‘18) 73.5 → (’19.1/4) 74.7

※ 문의 : 활용촉진과 김미애 과장/신영수 사무관(044-203-4151)


